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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2023-12-08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법 제10
조) 등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
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
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2023-11-21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
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환수 근거가 미흡
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1. 9.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구 및 서비
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총액이 27,751,943원(27건)에 달하는
데도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금의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2023-11-17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
음.
그런데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
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가정 밖 청소년처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이되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16조의2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11-16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
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3-12-06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
가와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폐지하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
과 유사한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측정 및 공표를 폐지하는 등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2023-12-01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
을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을 조력ㆍ지원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
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및제37조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2023-11-30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
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 일ㆍ가정 양
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
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
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
각 26.5%, 22.9%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사업주가해당 근로자
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
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
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2023-11-30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일ㆍ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하 “육아ㆍ돌봄지원제도”라 한다)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2021년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6.5%, 22.9%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불리한 처우’는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
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
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리한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
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
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육아ㆍ돌봄지원제도의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육아휴
직및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2023-11-22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
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
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2023-11-21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
자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단서 및 제83조의2 신설).

가족관련법안동향

가족관련연구동향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미래사회 변화를 이끄는
11대 이슈: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미래

본 보고서는 미래 지능형 기술발전과 생활공간 변화에 따른 개인의 삶,
공동체 및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이머징 이슈를 발굴하고자 했으며,
분석 과정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능형 알고리즘과 전문가 논의가
활용되었다.
주요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개인, 가족, 공동체, 사회(도시) 측면
에서 변화를 이끄는 미래 이슈로서, ‘디지털 시대 스트레스 관리:새로
운 연결성과 실존적 의미의 탐색, Life Tech: 지능형 기술로 재해석하
는 일상 활동의 미래와 케어의 혁신＇등 11대 이슈를 제안했다.

「Futures Brief, 국회미래연구원, 
23-17호. 2023. 10. 23」
https://www.nafi.re.kr/new/repor

t.do?mode=view&articleNo=61
12&article.offset=5&articleLimi
t=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021년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과
그 영향에 성차가 있는 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2021년 청년사회경제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다집단구조방정식모
형분석을 적용했다. 총2,041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 사회적 지지
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청년집단에게 주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 친구가 주는 정서적 지지가 여성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기에서 청년들
의 우울을 감소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여성연구 2023. 3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ci.go.kr/kciportal
/ci/sereArticleSearch/ciSereArti
View.kci?sereArticleSearchBean
.artiId=ART003001687

상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고립과 우울의 연속
다중매개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과 우울의 연속다중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
함이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65
세 이상 노인 9,6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4.1((Model 6)을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B=-0.02, p =.233). 둘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살생각의 관
계에서 사회적 고립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B=0.002, bootstrap 95% 
CI=.001-.003).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B=0.004, bootstrap 95% CI=.003-.006). 넷째, 주관적 건
강상태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과 우울은 연속다중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0.001, bootstrap 95% CI=.001-.002).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자살 위험을 중재하고 자살예방 수단을 개발하는데 중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
10호, 2023. 10. 한국콘텐츠학회」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
eDetail?nodeId=NODE11556040

가족·
돌봄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전국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특별시, 광역시의 7개 지역에 거주하는 20-39세 청년 2,151명을 표본으
로 선정하여 지역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과 특징을 비교하였다. 분
석 결과 청년층 삶의 만족도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 각 지역에 효과적인
청년 삶의 질 제고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회미래
연구원, 83호, 2023. 10」
https://www.nafi.re.kr/new/report.do
?mode=view&articleNo=6424

한부모가족의 다차원 빈곤
현황과 대응방안

한부모가족이 처한 어려움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한부모가족 빈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단선적인 한계를 지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첩적·복합적인 빈
곤의 현황과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
응 방안을 모색함.
-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한부모 가구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양부
모 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한부모 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모든 지표
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자산 빈곤의 격차
가 가장 심각하였음.
- 또한 이러한 수치에 대해 그 경험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한부
모 가구주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도 이를 뒷
받침하는 진술이 대다수였음. 특히 건강이 취약한 경우 소득 빈곤을 탈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각 차원별 빈곤 경험
이 강력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남.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6개 차원별 정책 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음. 특히 각 차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
의 차원에 천착하는 것만으로는 한부모 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해결
되기 어려움을 강조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정부의 칸막
이 행정을 극복해야 하고, 한부모 가구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제도가 신설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KWDI 이슈페이퍼 2023. 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
ssuePaperView.do?p=1&idx=131062

돌봄 직종 간 격차 해소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일자리의 ‘고진로
(high-road)전략＇추구 필요

본 연구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과 가치, 직업으로서의 돌봄노동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로, 일반
인 10,27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미래
에 돌봄을 받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데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
었음. 전반적으로 돌봄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으
며, 남녀 모두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돌봄노동 직업별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기여도·가치 간 차이를 확인
해 본 결과, 보건의료 및 교육 등 광의의 돌봄직종에 비해 간병인·요양보
호사·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 등 협의의 돌봄 직종은 일의 가치에 걸맞
는 적절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부지출확대를 질문한 결과, 돌봄 등 사회서비
스 보장에 대한 필요성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본 연구는 돌봄
에 대한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여 돌봄서비스 질 제고, 돌봄직종별 격
차 감소와 돌봄일자리의 ‘고진로(high-road) 전략’ 추구, 돌봄직업과 가
족 내 돌봄참여 모두에서 성별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돌
봄서비스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국가책임성 강화를 제안하였음.

「KWDI 이슈페이퍼 2023. 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
ssuePaperView.do?p=1&idx=13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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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명 보도일 내용 기사링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디지털
가족서비스 제공 활성화 한다

- 온라인가족센터 등
가족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모두함께. com 운영 -

2023-11-30

시대와 이용자 요구 변화를 반영하여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
원 온라인 가족센터 운영과 흩어져 있던 가족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모두함께.com 공개

https://www.kihf.or.kr/web/lay1/bbs
/S1T104C105/A/15/view.do?article_s
eq=1115085&cpage=1&rows=10&co
ndition=TITLE&keyword=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민이
궁금해하는 가족서비스 100 

선정, 수어로 제공한다
- 장애인 가족 등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공공서비스
제공 위한국민의견 반영

가족서비스 수어캠페인 추진

2023-12-04

2022년 공공기관 최초 추진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서비스 수어캠페인’은 디지털 및 음성정보 증가 대비 청각장애
인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문 수어통역사의 수어 영상으
로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https://www.kihf.or.kr/web/lay1/bbs
/S1T104C105/A/15/view.do?article_s
eq=1115091&cpage=1&rows=10&co
ndition=TITLE&keyword=

“부모이혼했어도자녀는엄마, 아빠마음껏볼수있어야”

내년부터비양육부모-자녀면접교섭서비스전국가족센터로확대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12.05.]

https://www.mogef.go.kr/nw/rpd/nw

_rpd_s001d.do?mid=news405&bbtS

n=709684 

[동아사이언스, 문세영기자, ＇23.11.20.] 

https://www.dongascience.com/new

s.php?idx=62519
"부모5명중4명, 육아조언소셜미디어에의존"

[동아일보,김자현기자,＇23.11.15.]

https://www.donga.com/news/Society/

article/all/20231115/122194502/1

[경기일보, 김보람기자, '23.11.2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

31121580094
이혼·돌싱에사로잡힌미디어… ‘건강한가족’콘텐츠없다

[조선비즈, 홍다영기자,  '23.11.27.]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

ocial/2023/11/27/XSX6RCDLYNHQJEL

LMB5EDWZYYE/

할마·할빠가손주키우면月30만원…지자체가주도하는 ‘돌봄수당’

[연합뉴스,  박원희, 이준서기자,'23.12.03.] 

https://www.yna.co.kr/view/AKR20231

202049400002?input=1195m
내년양육·혼인세금공제늘어난다…자녀 2명이면35만원공제

[뉴시스, 김혜경기자, '23.12.04.] 

https://www.newsis.com/view/?id=NIS

X20231204_0002544886&cID=1020

1&pID=10200

미혼한부모月생활비50만원…지원연령19→22세로확대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12.04.] 

https://www.mogef.go.kr/nw/rpd/nw_r

pd_s001d.do?mid=news405&bbtSn=7

09682

민관협력미혼한부모생활비지원대상19세→22세로확대

가족서비스칸막이없애고, 맞춤형지원늘린다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12.04.] 

https://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

5&bbtSn=709683

자녀양육일상이가족행복의꽃이되는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12.06.]

https://www.mogef.go.kr/nw/rpd/nw_r

pd_s001d.do?mid=news405&bbtSn=

709686

내년긴급생계지원금 4인가구183만3500원···1인가구는? 
[경향신문, 민서영기자, ＇23.12.05.]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

welfare/article/202312051200001 

‘인구감소’에각국출생률높이기비상

[서울경제, 백주연기자,'23.12.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

9YGXW22Y8

대법 "기업, 육아부담근로자의일·가정양립지원의무" 

[뉴시스, 하종민기자, '23.12.10.] 

https://www.newsis.com/view/?id=

NISX20231209_0002552080&cID=

10201&pID=10200

「아이돌봄서비스소통의날」개최제도개선사항공유및상호협력강화

우수수기공모전수상자(36명), 우수기관(35개기관) 장관상수여

모든가족의든든한버팀목,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우수프로그램및우수수기」공모전수상작28점발표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12.12.] 

https://www.mogef.go.kr/nw/rpd/n

w_rpd_s001d.do?mid=news405&b

btSn=709698

부자가족을위한정책개선방안모색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12.12.]

https://www.mogef.go.kr/nw/rpd/nw_r

pd_s001d.do?mid=news405&bbtSn=7

09704

중소기업과함께하는가족친화인증제도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3.12.12.] 

https://www.mogef.go.kr/nw/rpd/n

w_rpd_s001d.do?mid=news405&b

btSn=709703

이기순차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방문및부자가족의견청취

양육비안주고버틴130명…명단공개등제재조치

명단공개(5명), 출국금지(89명), 운전면허정지(36명)

[여성가족부보도자료,'23.12.14.] 

https://www.mogef.go.kr/nw/rpd/nw_rp

d_s001d.do?mid=news405&bbtSn=70

9707

김현숙장관, 12일(화) ㈜미래도시건설방문

’23년가족센터평가’우수기관·사례시상및교류·소통

김현숙장관, 5일(화) 도봉구가족센터에서센터장·면접교섭서비스종사자등과간담회개최

이기순차관, 세종시가족센터에서취약·위기가족지원의견청취

여가부·우리금융·천주교협력 ‘우리원더패밀리’청소년미혼한부모지원확대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6112&article.offset=5&articleLimit=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0168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556040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6424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idx=131062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idx=131182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5085&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
https://www.kihf.or.kr/web/lay1/bbs/S1T104C105/A/15/view.do?article_seq=1115091&cpage=1&rows=10&condition=TITLE&keyword=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684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62519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1115/122194502/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121580094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1/27/XSX6RCDLYNHQJELLMB5EDWZYYE/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2049400002?input=1195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4_0002544886&cID=10201&pID=1020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68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68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686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2051200001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GXW22Y8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9_0002552080&cID=10201&pID=1020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69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0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07

